
일본정부의 “신섬유 비전”과 면방업계의 과제 

 

일본의 면방직업계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2차 면제품이 노도와 

같이 시장에 침투하여, 일본내의 실·텍스타일 시장이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일본내의 면사생산량을 보면 1961년에 57만 톤으로서 피크를 이루었는데, 그 

후 계속 감소하여 40년이 경과한 2001년에는 피크 때의 약 1/4 수준인 13만 

9천 톤으로 축소되었다. 일본방협회원의 보유추수를 보면, 제2차 대전 후 

1972년에 1,160만 추로 피크를 이루었고, 그 후 급속히 감소되어 2003년 6월

에 180만 추대로 줄었는데, 2004년에는 180만 추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

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오래 지속되고 있는 소비부진, 디플레 현상 

등으로 일본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섬유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신섬유 비전”을 경제전문가와 업계중진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업계의 현

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이 비전과 

일본 면방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살펴본다. 

 

◎ 국제 경쟁력 강화가 기본 

“신섬유 비전(vision)”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본의 섬유산업은 국제경쟁

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섬유산업의 유통경로가 업스

트림(up-stream)으로부터 미들스트림(middle-stream), 다운스트림(down-stream)까

지 긴 파이프가 존재하고 있으며, 소매상이나 다운스트림의 영업에서 재고가 

생기면 반품(返品)하여 영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위로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

이며, 매매계약은 있으나마나여서 판매 당시로서는 적절하게 생산하였는데도 

반품이 되돌아오면 과잉생산, 과잉재고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비전에서



는 과잉유통 문제도 지적하고 있어, 다운스트림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방식·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비전에서는 미들스트림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산업에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른 지적이라고 본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자동차 메이커가 대기업으로서 부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기업들을 그룹(group)으로서 소매까지 지배하고 있어, 부채의 사북으로 인정

되고 있다. 그런데 섬유산업에서는 다운스트림을 지배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자유스러운 반품이 가능한 상태로 자동차산업과는 판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을 구체화하려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불가결하다. 또한 앞으로는 미들스트림의 자립화를 지원해주고, 이들

을 위한 인재육성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면방업계는, 초기에 발전을 이루고 정체기를 거쳐 쇠퇴의 길을 걸어왔는데, 

아직도 쇠퇴의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이 쇠퇴의 와중에서도 살

아남아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들은 기술, 상품, 사업의 구조 및 경영의 셋 

중 한 가지 이상의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나, 그와 같은 독자성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그런 기업은 스스로 리스크(risk)를 거

머쥐고 열심히 경영하고 있다. 

일본내 면방직공장들의 진로는 앞으로 고부가가치 또는 신기능 제품의 생

산거점으로써, 또는 다품종소량단납기 생산거점으로써, 또는 다운스트림쪽으

로 사업시스템을 확장하여 제품화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노동조건을 바꾸

어 별도 회사로 경영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해외 이전의 다변화와 업·미들·다운스트림 간의 합리적 유통조정 

현재도 많은 면방직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글로벌(global)화라고 하여 당연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생각해보

면 그 동안 일본내에서의 경쟁을 회피하려 한 것이,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품질의 우위성이나 

제품의 차별화, 판매능력 등의 경쟁도 피할 수 없어, 결국은 해외의 일본계 

기업들도 경쟁에 이긴자만이 남고, 나머지는 정리될 것이다. 

그 동안 많은 면방직기업들이 중국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였으나, SARS의 

영향이나 중국 위엔화(元貨)의 절상가능성 등으로 앞으로는 중국 일변도(一

邊倒)의 진출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위엔화는 화폐가치가 과소평가되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며, 

위엔화가 절상(切上)되어야 일본의 제조업이 공동화(空洞化)되는 것을 억제하

게 되며, 중국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뛰어든 이상, 공평하고 대등한 거래를 

하려면 위엔화가치를 서서히 올려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국제경쟁력 문제는 이웃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구미 여러 나라와 

비교 하여도 제조 코스트가 너무 높아 경쟁에 불리하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전력비, 물류 코스트, 공공요금들이 너무 높으며, 

섬유분야의 생산 코스트에서도 노무비가 너무 높아, 이미 별개회사로 만들어 

경영하는 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유통 로스(loss), 생산 로스 등 섬유산업 

전체의 문제로서 리듀스(reduce), 리유스(reuse), 리사이클(recycle)의 3R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각종 로스를 삭감하여야 하고, SCM(Supply Chain Management)

을 적극 추진하는 등 업무의 효율화도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미들스트림인 텍스타일과 다운스트림인 어패럴의 업계에서는 개별거래에 

관한 기본 책임부담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이 원만히 합의되어 매

매계약의 표준 모델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텍스타일과 어패럴 업계, 그리고 

이 두 업계의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상사(商社) 및 컨버터



(converter)들의 대표들로 “경영합동회의”를 구성하고, 거래방식의 개혁, 정보화 

추진, 콜래버레이션(collaboration : 협력) 등의 방침이 결정되었다. 면방직업계도 

섬유산업 전체의 효율화, 합리화를 위하여 “경영합동회의”에 참가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신섬유 비전”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통상, 환경, 노동 등 문제 개선 

국제적인 통상정책은, 다른 나라들의 고율관세, 섬유 세이프 가드(safe 

guard) 및 앤티덤핑(anti-dumping) 등의 신속한 추진이 급속한 수입증(增)을 억

제하는 데 필요하다. 

방협으로서는 기술력의 유지강화, 신기능소재의 개발촉진을 추진할 것이며, 

방적분야로서는 다품종 소량생산 대응, 고도의 품질관리력, 우수한 방직가공

력 등이 경쟁의 원동력이므로, 이들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중견기술자의 연

수사업 등을 계속할 것이다. 

일본에서 생산된 면제품의 수요를 진흥함으로써 면방의 공동화를 막기 위

하여 2001년부터 일본산 소재로 생산한 면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저팬 코튼 마크” 사업을 전국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외에도 환경문

제, 노동관련의 건강보험, 연금부담, 노인보험 거출금(醵出金)부담, 실업자문

제 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